
주식회사 웨이스 기술 블로그 · blog.vexplor.com

인사이트 연재 다크팩토리 OS 5/10

"표준화없이 AI 없다"
온톨로지가 도대체 뭐길래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6월 25일

앞선 글에서 환각 없는 제조 AI는 답을 '정의된 관계'에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질문이 생깁니다.

그 '정의된 관계'는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표준화, 그리고

온톨로지입니다. 웨이스가 VEXPLOR의 제조 온톨로지를 직접 만들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개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제조 AI의 진짜 토대입니다.

숫자로 먼저 말하면, VEXPLOR는 표준 테이블 834개 이상과 온톨로지 관계 311개 이상을 기본 골격으로

제공합니다. 이 글은 그 골격이 왜 모든 제조 AI의 전제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톨로지는 공장의 관계 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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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톨로지 =공장의 '관계사전'

온톨로지를 한마디로 풀면,우리공장안의모든것이서로어떻게연결되는지를정리해둔관계사전입니다.

현장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은 이미 연결돼 있습니다. 자재는 특정 공정에 투입되고, 공정은 특정 설비에서

돌아가고, 그 설비 상태는 품질에 영향을 주고, 품질은 결국 고객 납기로 이어집니다. 베테랑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이 관계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터지면 "아, 이건 그제 바꾼 그 자재 로트 때문이겠군"

하고 단번에 짚어냅니다.

문제는 이 관계망이 사람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에는 데이터만 칸칸이 쌓여 있을 뿐,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온톨로지는 그 베테랑의 머릿속 관계망을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02

표준화가먼저인이유—사전을쓰려면단어부터통일해야한다

관계 사전을 만들려면, 그 전에 단어부터 통일돼야 합니다. 이게 표준화입니다.

같은 '품목'을 MES는 A코드로, ERP는 B코드로, 품질 시스템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면, 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부터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표준화는 세 가지를 통일하는 일입니다.

데이터의 구조(같은 것을 같은 형식으로), 업무의 로직(같은 판단을 같은 규칙으로), 그리고 관계(무엇이

무엇에 연결되는지). 이 셋이 갖춰져야 비로소 AI가 데이터를 보고 '의미'를 읽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어가 제각각인 채로 사전을 쓸 수 없듯, 표준화 없이 온톨로지를 세울 수 없고, 온톨로지

없이 믿을 만한 AI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없이 AI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화 없이 AI 없다"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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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가 먼저인 이유 — 사전을 쓰려면 단어부터 통일해야 합니다.

03

표준은처음부터다시만드는게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숨을 쉽니다. "우리 공장을 처음부터 다 표준화하라는 거냐, 그건 몇 년 걸린다"고요. 맞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매번 백지에서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VEXPLOR는 제조 현장에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표준을 미리 쌓아두었습니다. 834개가 넘는 표준 테이블과

311개가 넘는 관계가 사전에 정의돼 있어서, 도입하는 공장은 이걸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장에

맞춰 가져다 쓰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토대 덕분에 품목 마스터 하나가 14개 솔루션을 관통합니다. 한 곳에서

품목을 정의하면, 자재·공정·품질·납기까지 그 정의가 한 몸으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표준화의 결과가

흩어진 시스템을 하나로 꿰는 셈입니다.

04

정리하면—인지단계의마무리

다섯 편에 걸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실패하는 건 솔루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로직·관계가 표준화되지 않아서이고(1편), 다크팩토리는 무인공장이 아니라 공장을 지휘하는

운영체제이며(2편), 장비가 늘수록 필요한 건 그 모두를 묶는 지휘자이고(3편), 그 지휘자가 내리는 판단은

환각 없이 근거에 묶여야 하며(4편), 그 근거의 토대가 바로 표준화와 온톨로지라는 것(5편)입니다.

"표준화 없이 AI 없다"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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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만 모든 AI가 의미를 갖습니다. 공장을 똑똑하게 만드는 일은

결국, 흩어진 것을 표준이라는 한 언어로 통일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글부터는 한 단계 들어갑니다. "대시보드는 늘었는데 의사결정은 왜 그대로일까", 즉 보는 시스템에서

실제로 돌리는 OS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05

우리공장의표준화성숙도부터짚어봅니다

우리공장은지금얼마나표준화돼있을까요?데이터·로직·관계 세 축으로 표준화 성숙도를 진단하고, AI를

올리기 전 무엇부터 손봐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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